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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함께 ‘채 상병 1주기’를 앞두고 분향소

를 마련할 후보지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. 이번 분향소 마련을 위해

서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대화할 것으

로 전해졌다.

○ 오세훈 시장은 채 상병 1주기 분향소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해병대

예비역연대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분향소 부지 마련을 위한 논의를

진행할 것을 지시했다.

○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즉시 정원철 예비역연대 회장과 통화, 앞으로

분향소 마련과 관련하여 진정성 있게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협의했다.

□ 지난 4일(목),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광화문광장에 ‘채 상병 1주기 분

향소’ 설치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공간을 폭

넓게 검토, 적절한 장소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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